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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요 내용 

美 증시, 매물소화 8일

째 상승..다우 0.39%↑ 

뉴욕증시가 27일(현지시간) 장중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덜어내고 상

승세를 이어갔음. 다우 지수는 8일째 오름세를 기록했고, 지수들은 연중 

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음.  

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7.11포인트(0.39%) 상승한 9,580.63을, 

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.30포인트(0.16%) 오른 2,027.73을, 대

형주 중심의 S&P 500 지수는 2.86포인트(0.28%) 상승한 1,030.98을 

기록했음. 

뉴욕증시는 오전중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다우 지수가 장중 0.88% 떨

어진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&P 500 지수도 장중 1.55%와 1.16%의 

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음. 그동안 많이 오른데 따른 가격부담이 작용한 

것으로보임. 뉴욕증시는 5개월 연속 상승했고, 특히 다우 지수는 전날까

지 7일 연속 올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. 특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

미국의 `문제 은행(problem bank)`이 지난 2분기중 36%나 급증했다는 

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했음.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장

중 배럴당 70달러선을 하향 이탈한 여파로 대형 에너지주가 하락하며 

지수를 압박했고, 주택건설업체 톨 브라더스의 분기손실 확대는 주택건

설업종의 매물을 불러들였음. 그러나 뉴욕증시는 장중 조정을 통해 가

격부담을 덜어내고 오후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음. 특히 장세를 낙관한 

투자자들은 시장이 밀리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음. 이

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17개 종목

이 상승했고, 13개 종목이 하락했음. 

한편 오후들어 뉴욕증시가 낙폭을 급격히 줄이고 반등세로 돌아서자, 

미 국채 시장과 외환시장, 원유시장도 일제히 출렁거렸음. 증시 반등으

로 `위험자산 선호`가 강화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채는 장기물

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, 국제유가도 미증시가 반등하자 덩달아 

상승세로 돌아서 배럴당 72달러선을 회복했음. 또 유가가 반등하자 외

환시장에서는 원자재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

를 나타냈음.  

美 2분기 GDP 수정치 

-1.0%..예상보다 양호 

미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로 1.0% 기록했다고 밝혔음. 이

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치 -1.0%와 동일한 수치임. 미국의 GDP는 예비

치와 수정치, 확정치 등의 순서로 발표된다. 이번에 발표된 수정치는 예

비치와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 양호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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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실업수당, 3주만

에 감소불구 `예상보다 

많아` 

미 노동부는 지난주(22일 마감기준)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8

만건(수정치)보다 1만건 감소한 57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. 이같은 

감소세는 3주만임. 그러나 지난주 신규 청구건수는 시장의 전망치를 상

회했다.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56만 5,000건이 

예상되었음.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

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,750건 감소한 56만 6,250건을 기록했음. 

국제유가 사흘만에 반

등..배럴당 72달러 

국제유가가 사흘만에 반등하며 배럴당 72달러선으로 마감했음. 국제유

가는 장중 70달러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미 달러화 약세 속에 뉴욕증시

가 장중 반등세를 보이자, 덩달아 오름세로 돌아섰음. 27일(현지시간) 

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(WTI) 10월 

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.06달러(1.48%) 상승한 72.49달러로 마감했음. 

7월 경상수지 +44억

불..6개월 연속 흑자 

28 일 한국은행에 따르면, 7 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4 억달러로, 전월 

54 억 3,000 만달러에서 10 억 3,000 만달러 감소. 지난 1 월부터 

7 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규모는 지난달의 

217 억 5,000 만달러에서 261 억 5,000 만달러로 늘었음. 지난달과 

마찬가지로 상품수지에서 61 억 7,000 만달러 가량의 큰 폭의 흑자가 

시현. LCD 패널과 반도체 등 IT 부문 제품의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 

게 주효했음. 수입과 수출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모습이었음. 수출은 

지난 6 월보다 20 억달러 늘러난 335 억 7,000 만달러, 수입은 또 

원유와 자본재 수입이 소폭 늘면서 전월보다 24 억 4,000 만달러 증가한 

274 억달러를 기록했음. 

3분기 성장률 1% 웃돌 

듯 

27일 기획재정부와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3분기 GDP의 전기

대비 성장률은 애초 정부 예상치인 1%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점차 우

세해지는 분위기. 국내 경제의 전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

각각 0.4%, 0.2%에서 4분기 -5.1%로 급락한 이래 올 1분기 0.1%, 2분

기 2.3%을 기록한 바 있음. 예상을 뛰어넘은 2분기 선전으로 인해 3분

기 성장률은 1%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있어왔음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

"`하반기 경제운용방향`에서 전망한 대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-

1.5%를 비롯,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대비 1%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

로선 수정할 계획이 없다"고 말했음. 

녹십자, 신종플루 백신 

57만명분-91억 공급계

약 

녹십자(006280)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신종인플루엔

자 A(H1N1, 이하 신종플루) 백신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

음. 양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종플루 백신 113만7,500도즈(약 57만

명분)을 91억원에 공급키로 합의. 1도즈당 계약금액은, 8,000원으로, 1

명분(2도즈)에 1만6,000원. 납품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, 계약기간

은 1년 뒤인 2010년 8월27일까지다. 이번 계약은 단일공급계약으로 양

측은 향후 추가 계약을 통해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음. 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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